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, 

산불 특별재난지역 영덕에서 대국민 전파 안심 서비스 운영해

- 10개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 전파 체험부터 어르신 인공지능(AI) 교육·마을방송 점검까지 -

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(원장 이상훈)은 산불 특별재난지역인 경북 영덕군에서

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「대국민 전파 안심 서비스」를 운영했다고 밝혔다.

이번 행사는 산불 피해 지역에 전파 관련 교육·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고,

어린이들이 일상 속 전파와 기초과학을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

마련됐다. 방송통신전파진흥원 경북본부 등 10개 기관이 참여했으며,

어린이 76명과 어르신 250명을 포함해 총 326명이 함께했다.

21일 영덕 야성초등학교에서는 무전기 교신 및 전파 대역(스펙트럼) 관찰,

전파 측정 차량 시연 등 다양한 체험 진행 사업(프로그램)을 운영해 어린이들이

전파 통신의 원리와 과학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.

방송통신전파진흥원은 같은 날 야성초등학교와 영덕시외버스터미널,

전통시장 등 주민 생활 공간에서 생활환경 전자파를 측정해 전자파에 

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왔다. 이어 22일부터 23일까지는 칠성1리 마을회관

등 20곳의 마을회관을 대상으로 재난 초동 대응 필수 장비인 마을방송

무선 설비를 무상 점검하고 화재 예방 부착포(패치) 설치도 지원했다.

또한 20일에는 영덕군 실버복지관과 함께 지능형 경로당(스마트경로당)

50개소를 연계해 어르신 약 25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(AI) 기초 교육과

전기통신 금융사기(보이스피싱)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. 스팸 차단과 금융사기

예방 등 생활에 밀접한 내용을 중심으로 어르신들의 디지털 안전 역량을 높였다.

  방송통신전파 초융합을 실현하는 디지털 혁신 선도기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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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상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장은 “이번 행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의

전파 문화를 확산하고, 관계 기관과 협력해 지역 맞춤형 전파·과학 체험

및 생활 밀착형 안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

북서울본부 검정운영팀 이민기 과장(☎ 053-764-8614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
